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림책 작가, 

『100만 번 산 고양이』 작가 사노 요코가 들려주는 친구 이야기

유머와 철학이 담긴 이야기로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사노 요코의 그림

책 『좀 별난 친구』가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좀 별난 친구』는 진짜 친구를 찾아 나선 남자 고양이가 

밧줄처럼 보잘것없고 길기만 한 뱀과 친구가 되는 여정을 발랄하고 리듬 있는 글과 개성 있는 그림으로 담

아낸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개성 강하고 의기양양한 고양이와 무엇이든 품어줄 것만 같은 마음 넉넉한 별

난 친구 뱀이 티격태격하면서 친구가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정이란 무엇인지,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인연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깊은 심리를 잘 묘사하고, 이를 통해 넌지시 삶의 철학을 전하는 사노 요코는 산

케이 아동출판문학상, 고단샤 출판문화상, 일본 그림책상 등을 받은 일본의 대표적인 그림책 작가이자 소

설가, 수필가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대표작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

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노 요코는 작품들을 통해 그림책이 남녀노소

를 아우르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진짜 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 고양이는 어느 날, 진짜 친구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친구

는 보이지 않고 밧줄처럼 생긴 애가 자꾸 따라와 귀찮게 한다. 그 애는  바로 살짝 소름이 돋을 만큼 길고 

반질반질한 뱀이다. 고양이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혼자 걷고 싶다고 빨리 달아나 보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뱀이 나타나 말을 건다. 친해지고 싶은 예쁜 여자 고양이들에게 무시를 당해 훌쩍이는 부끄러

운 순간에도 어느새 다가와 별 것 아니라는 듯 위로를 한다. 다시 혼자 길을 떠난 고양이에게 뭔가가 달려

들고, 위기의 순간 뱀이 또 도움을 준다. 멀어지고 싶지만 자꾸자꾸 만나게 되는 친구, “너랑 나랑 정말 인

연인 것 같지?”라며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 별난 친구에게 고양이는 점점 마음을 열고 함께 할머니 집

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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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말썽꾸러기에 새까맣고 못생긴 친구

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는데 옆집에 살다 보니 늘 함께 붙어 다니며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단다. 티격태

격하면서도 결국 서로 가까워진 고양이와 뱀이 친구가 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솔직하고 새침한 

고양이와 삶을 달관한 듯 여유롭고 우직한 뱀,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두 친구는 시간을 함께하며 울고 웃는 

소중한 추억을 쌓고, 진짜 친구가 되어갈 것이다. 노래를 곁들인 간결하고 리듬 있는 글과 유머와 철학, 재

치 가득한 대사들을 통해 작가는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 관계에 대해, 인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

로 하여금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   

●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잘 담아낸 사랑스러운 그림

 색을 여러 번 올려 그린 묵직한 유화지만 그림 속 캐릭터들은 개성과 표정이 살아 있고 발랄하다. 특히 감

정 변화가 많고 솔직한 고양이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사랑스럽다.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삶의 깊은 철학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과 그림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긴 여운을 남긴다. 작은 장면들

과 전체 화면을 덮는 큰 장면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초록과 

노랑, 파랑색을 주조로 펼쳐지는 장면들은 세련되면서도 따듯하다. 

● 작가 소개

사노 요코

1938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

판화를 공부했다. 독특한 발상을 토대로 깊은 심리를 잘 묘사하고, 유머 가득한 그림과 리듬 있는 글이 조화를 이루

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다. 작품으로는 『100만 번 산 고양이』, 『아저씨 우산』, 『아빠가 좋아』등이 있다. 『아저씨 우산』

으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학상 추천을 받고, 『내 모자』로 고단샤 출판문화상 그림책 부문을 수상했다. 2010년 11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옥

동덕여자대학교 일어일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부했다. 번역한 책으로는

「개구쟁이 아치」 시리즈, 「와하하 선생님, 왜 병에 걸릴까요?」 시리즈, 『응급 처치』, 『나는 뽀글머리』, 『깜깜해 깜깜

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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